
생활경제·기업 2015년 5월 11일 월요일 10판 17

구도심이냐, 신도심이냐. 최근 주택시장 상
승세에 힘입어 아파트 예비 청약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많은 예비 청약자들이 구도심의 재
개발 재건축이 좋을지, 아예 새롭게 조성된 신
도심을 택할지 고민하고 있다.

구도심의 장점은 학교, 편의시설, 도로 등 다
양한 기반시설이 구축돼 생활이 편리하다. 반
면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의 신도심은 새롭게
건설이 되는 하나의 도시인만큼 녹지비율이
높은 등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어디를 선택하
는 것이 이로울까. 5,6월 수도권에 분양하는
구도심아파트와 신도심아파트를 소개한다.

뀫기반시설 좋은 구도심 “이곳을 노려라!”
한화건설은 5월 말 경기 고양시 킨텍스 인근

에 복합주거단지 ‘킨텍스 꿈에그린’을 분양한
다. 지하 5층∼지상 49층 10개 동 규모다. 아파
트의 경우 전용면적 84m² 818가구, 92m²
270가구, 148∼150m² 펜트하우스 12가구 분
양한다.

한양은 이달 경기 김포시 신곡리 일대에 고
촌행정타운 한양수자인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64∼84m² 420가구다. 주변에 고촌읍사무소
를 비롯해 요가교실·댄스·헬스강좌 등이 열
리는 주민자치센터·보건소·도서관 등이 들어
선다. 주변에 아라김포여객터미널, 현대 프리
미엄아울렛 김포점 등이 있다.

뀫녹지비율 높은 쾌적한 신도심
신안은 6월 경기 시흥시 목감지구 B2블럭에

서 ‘신안인스빌’아파트 576가구를분양한다. 지
하2층 지상 25층, 6개 동에 전용 69, 84m²로 구
성된다. 단지 가까이 근린공원(예정)과 보통천
이 있다. 광명역세권과 10분 거리로 코스트코,
롯데복합쇼핑몰,이케아(IKEA) 광명점 등 대형
쇼핑몰 이용이 편리하다. KTX 광명역을 이용
해 전국 주요 도시로 이동이 편리하고 2018년
예정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20분대
면 접근 가능하다. 2016년 강남순환도로가 개
통되면 30분대 강남진입이 가능해진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서
‘수원아이파크시티 5차’를 5월 분양한다. 약
100만m² 부지에 수원 최초 민간주도형 도시개
발사업이다.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과 2개의
생태하천, 6만m²의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단
지 안에 2.5km의 장다리천과 우시장천이 생
태하천으로 복원된다. 5차는 지하 3층∼지상
15층, 전용면적 31∼74m², 총 550가구로 구성

된다.
반도건설은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C

-01블럭에서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4차’를
5월에 공급한다. 전용면적 78∼87m², 총
461가구로 구성된다. 카림 애비뉴 김포 상업
시설이 단지 내에 위치해 원스톱 라이프도 누
릴 수 있다. 이 밖에 일반상업지구가 단지 바로
건너에 조성되어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
다. 단지 바로 앞에 김포도시철도 구래역(예
정)과 복합환승센터 정류장이 있어 교통환경
도 매우 편리하다.

대우건설은 이달 충남 천안시 성성3지구 A
2블럭에서 ‘천안 레이크타운2차 푸르지오’
1730가구를 분양한다. 천안성성지구는 전체
8000여세대가 들어서는 천안시 북부권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으로, 1차 995가구와 함
께 전체 2745가구의 매머드급 브랜드타운을
형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2층, 지상39층, 13개
동 전용 62∼99m² 규모로 조성된다. 호수공원
으로 조성될 계획인 업성저수지가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최고 39층으로 지어져 일부층에
서 천안 도심 조망이 가능하다.

부동산리서치전문업체리얼투데이양지영실
장은 “구도심과 신도심은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예비청약자들은 자신에게맞는내집 마
련 기준을 잘 세워 청약에 임할 필요가 있다. 특
히교통 교육등미래가치를두는 투자가 바람직
하다”고말했다.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편리한구도심이냐, 쾌적한신도심이냐
구도심…학교·편의시설 등 기반 탄탄

한화, 고양시 ‘킨텍스 꿈에그린’ 공급

신도심…녹지 비율이 높아 환경 쾌적

시흥시 목감지구에 ‘신안인스빌’ 분양

4월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2만488건으로 지난해 같
은 기간보다 29.3% 늘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전세난이 지
속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집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6만3712
건, 지방이 5만677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
각 47.0％, 13.8％씩 늘었다. 서울의 경우 2만
32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늘
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8만3483건)
28.6% ▲연립·다세대(2만1939건) 34.1% ▲단
독·다가구(1만5066건) 25.9％ 증가했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 가격
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보합, 수도권 일
반 단지는 강보합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 개포
주공1차 42.55m²(4층)는 3월과 4월 6억9000만
원으로 같은 가격에 거래됐다.

경기 일산 큰마을대림 59.82m²(19층)는 3월
1억8400만원에서 4월 1억9500원(12층)으로
떨어졌고, 경기 군포 세종 58.46m²(6층)는 2억
4500만원에서 2억6000만원(10층)으로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연제호 기자

4월 주택거래량전년대비 29%↑…2006년 이후최다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30대가 아파트 분양시장의 새로운 주 소비
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분양을 마친 서울 월계동 SK 뷰, 서울 힐스테
이트 백련산 4차, 용인 역북 우미린 센트럴파
크 등 3개 아파트 당첨자 1751명을 분석한 결
과 30대가 3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했다. 이어 40대 29%, 50대 20%의 순이었
다. 주택 소비층이 과거 40대 중심에서 30대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금융경제원 집계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
다. 금융결제원이 지난달 수도권에 분양된
18개 아파트 단지 당첨자 9959명을 분석한 결
과 30대가 38.4%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40대 27.7%, 50대 16.9%로 뒤를 이었다.

30대가 분양시장의 새로운 주 소비층으로
등장한 것은 전셋값 급등 때문에 내집 마련 욕
구가 커지고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 등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0대 주택 소비층은 40대 이상의 소비자보
다 실수요자에 가깝다. 30대의 주택소유 비율
이 낮기 때문에 향후 실제 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 분양시
장에서 실수요자의 소비가 많다는 것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30대 실수요자들의 증가에 힘입어
최근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8대1을 넘고, 평균
분양률도 90%에 근접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애널리스트는 “올 주
택 분양 계획은 40만6744가구로 작년보다 23%
늘었다. 30대를 중심으로 한실수요자가 지속적
으로 시장수요를 이끈다면 분양시장 호황은 이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밝혔다. 연제호 기자

아파트주소비층, 30대가뜬다

지난달 수도권 18개 APT 당첨 30대 38%

전셋값 급등·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 영향

예비 청약자들이 교통, 학교, 편의시설이 좋은 구도심과 녹지비율의 높은 신도심을 두고 선택의 고민을 하고 있다. 이달 한화건설이 경기 고양시에 분양할 ‘킨텍스 꿈에그린’(왼
쪽)은 구도심의 장점을 지니고 있고, 대우건설이 천안에 분양할 ‘천안 레이크타운 2차 푸르지오’(오른쪽)는 호수공원과 인접한 신도심의 대표주자다. 사진제공 ｜ 한화건설·대우건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이달 중 5억원
대로 다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이 10일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
9999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3년 4월 4억8913만원으로 내려
앉은 뒤 2년 가까이 5억원 미만 수준을 유지하
다가 최근들어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실제로 2014년 12월말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9177만원이었으나 4개월
만에 822만원 올랐다. 또 올해 들어 4월까지
서울의 지역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
은 강동구가 2.19%로 가장 컸다. 강동구에 이
어 ▲강서구(1.77%) ▲서초구(1.76%) ▲노원
구·성북구(각각 1.63%) ▲서대문구(1.57%)
▲강남구(1.56%) 등의 순이었다. 연제호 기자

서울 APT 평균매매가 5억원재진입


